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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요

전  시  명: 허산 제6회 개인전 –7개의 기둥들-

전시 기간: 2017. 2.25. ~ 8.20. ※ 오프닝 리셉션은 생략합니다.

전시 규모: 조각 7점 가변설치

전시 장소: 가나아트파크 가나어린이미술관 제5전시장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17. T.031-877-0500. www.artpark.co.kr)

* 전시 담당: 박정원 큐레이터 psjw9116@artpark.co.kr

* 홍보 담당: 이세원 담당 swlee90@artpark.co.kr  ※ 대용량이미지(웹하드 artpark1020/ gana)

전시 소개
허산 작가의 제6회 개인전 《7개의 기둥들》은 가나아트파크 제5전시장 건축 공간을 이용하여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기둥이 없고 구조만 존재하는 가나아트파크 전시 공간에 기둥을 설치함으로써 “구조를 

지지하는 기둥”을 선보인다. 

우리는 ‘7개의 기둥들’을 눈과 신체를 이용하여 천천히 살피면서 공간 속에 스며든 조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관람객은 전시 공간에 들어섰을 때 작품으로서의 기둥과 구조로서의 기둥을 ‘착각’하게 된

다. 바로 이 지점이 조각과 건축 공간의 상호작용에서 벌어지는 상상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입

구’ 역할을 한다. 허산 작가는 조각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각과 건축 공간

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허산개인전: 7개의 기둥들》, 가나아트파크 제5전시장, 전시 전경 



가나아트파크 보도자료

허산 제6회 개인전: 7개의 기둥들 
2017.2.25. ~ 8.20

허산 작가 & 큐레이터 대담  2017년 2월, 진행: 박정원

Q. 기둥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근현대 건축에서 기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라는 건축가가 처음

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기둥’ 때문입니다. 기둥으로 인해 벽체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거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매일 마주하는 공간이 건축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공간들은 아파트처럼 생

활하기 편리하도록 이미 어떤 형식으로 틀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본다’라는 행위 역시 어떻게 보면 보

는 시야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시장 역시 작품 외에 공간이나 다른 것을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둥에 악기나 도자기 등 오브제를 넣어 놓음으로 해서 공간 

그 자체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Q. 허산 작가가 만든 ‘조각’이라는 장치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기둥은 진짜 기둥이 아닌 가짜이고 깨져있어요. 예를 들어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어떤 예술적인 장치로 인해 공간 전체가 조각 체험을 할 수 있는 대형 작품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경주에 남산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 탑이 있는데, 그 탑의 형식이 좀 특별해요. 만약 기단

(基壇)이 5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마지막 기단을 안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마지막 기단을 산 전체로 대

체 한 겁니다. 탑으로 인해서 남산 전체가 어떤 탑이 되어 버린 거죠. 제 작업도 경주 남산과 비슷한 점이 있

고, 조각을 대하는 태도 역시 동일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조각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각, 즉 3D 이미지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관람객이 주체가 되어 시각을 통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이미지가 무한대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7개의 기둥들 중에서 어떤 기둥은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오브제가 처음부터 보이지 않지만, 공간 사이를 들어

가거나 고개를 들어 다양한 시선 안에서 오브제를 찾을 수 있어요. 제 작품을 통해 본다는 것은 ‘신체를 동반

한 체험’ 같아요. 시각의 범위를 다른 감각의 차원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조각을 통해 실현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전시 《7개의 기둥들》에 등장하는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6년에 기둥 작업은 제가 실제 공사현장을 보고 예술 작품과 헛갈린 경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둥이 있을 만한 자리에 기둥의 중간을 훼손시킨 채 설치하고 바닥을 기울이는 등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건축 환경을 이용하여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을 만들어 

보았어요. 사람들의 ‘착각’을 유도한 거죠. 이 착각은 조각과 건축 공간 등 다양한 담론과 상상력으로 연결되

는 어떤 ‘입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제 6회 개인전은 이전 전시와 동일한 작품으로 구성했지만 이 전

시 공간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아트파크 미술관 공간은 기둥이 없고 구조만 있는 장소인데, 

기둥을 설치함으로써, 말 그대로 ‘구조를 지지하는 기둥’이 됐습니다. 구조가 있어야 완성되는 작품으로서, 다

양한 현대 건축 구조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기둥에 대해, 나아가 공간과 조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P.S. 기둥을 만드는데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견해
작품 〈7개의 기둥들〉 은 있었다가 없어지는 작품으로서 한시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밖에 있는 

브론즈 작품과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작품은 계속 

변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시멘트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재료예요. 시멘트가 로마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해요. 석고에 화산재를 섞어서 사용한 것이 시멘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만든 한국의 아파트는 재개

발로 인해 수명은 100년이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사라지고 다시 지어집니다. 우리가 도시라는 환경도 좀 시

간을 길게 보면 항상 변화하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그러한 도시 공간 내에서 작업한 일련의 작품들 역

시 변화된다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란 오래된 재료가 진화해 온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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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약력 
허산(許山) www.shanhur.com

학력

2010 런던대학교 미술과 대학원 Slade School of Fine Art

2007 서울대학교 조소과 

수상 / 레지던시

2016 금호 미술관 레지던시

2013 ‘영국 왕립 조각가 소사이어티 신진 작가 상’,런던 ,영국 - 선정작가

2012 ‘Oriel Davies Open 2012’, 뉴타운, 웨일즈, 영국 - 선정작가

2011 ‘The Open West’, 첼튼햄, 글로스터셔, 영국, 대상 수상

      ‘Art Catlin’, 런던, 영국 - 선정작가

2009 커트 스위터스 메르쯔반 그룹 레지던시, 영국

2007 브라이튼 대학 미술상, 브라이튼, 영국

개인전

2017 《제6회 개인전: 7개의 기둥들》, 가나아트파크, 장흥, 한국

2015 《벽을 깨다’, 선화일주갤러리》, 서울, 한국

     《The door in the wall》 , Gazelli art house, 런던, 영국

2014 《A New Column for Manchester》, 맨체스터 대학, 맨체스터, 영국

2013 《L’ÂGE D’OR》, 안도갤러리, 베를린, 독일

2011 《Inclined Angles》, 한미갤러리, 런던, 영국

단체전(최근 5년)

2016 《미술관이 된 舊벨기에영사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말하는 사물들》, 스페이스 K, 대구, 한국

     《촉V- 빈,집》, 스페이스 오뉴월 이주헌, 서울, 한국

《달, 쟁반같이 둥근달》, 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2015 《The approach》, Gazelliarthouse, 런던, 영국

2014 《Trace》, 안도갤러리, 베를린, 독일

2013 《RBS Bursary Award》, 런던, 영국

     《Soldier's Tale》, Asia House, 런던, 영국

     《The Tainted》, Gazelli art house, 런던, 영국

2012 《4482 V》, Bargehouse, 런던, 영국

     《Bodhi》, Gazelli art house, 런던, 영국

     《When I spoke its name…》, 7 Rue Gustave Nadaud 75016, 파리, 프랑스

     《The Function of The Oblique - Part I | Resistance》, Noformat gallery, 런던, 영국

     《Per annum: 12》, The Contemporary London, 런던, 영국

     《The Function of The Oblique - Part II | Action》, Son gallery, 런던, 영국

     《Oriel Davies Open 2012》, Oriel Davies Gallery, 뉴타운, 웨일즈

     《Place Not Found》, Forman’s Smokehouse Gallery, 런던, 영국

     《Architecture as Human Nature》, Supermarkt-berlin, 베를린, 독일 외 다수 단체전 참가

공공 프로젝트

2015 ‘Sculpture in the city’, 런던시 지원, 런던, 영국

      ‘Tor Auf!’,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지원 공동 프로젝트 참여, 베를린, 독일

2014 ‘ANewColumnforManchester’영국 예술위원회 지원, 맨체스터, 영국

2013 파사드 프로젝트 'Berkeley's tree' - Berkeley Square House, 런던, 영국

작품 소장

영국 정부 예술 컬렉션 (GAC)

영국 개인소장

네덜란드 개인소장/ 한국 개인소장


